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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IR 채널A 밤11시 분노왕

성형 실패·조폭과 결혼·사기…
이영화,숨겨왔던분노대폭발

1980년대 사랑을 받았던 가수 이영화가 ‘분노왕’에 출연해 말을
잇지 못할 정도의 분노를 표출한다. 사진제공｜채널A

편집｜강문규 기자 mkkang@donga.com 트위터@ mkkkang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이 날이 갈수록’ 등으로 유명
한 1980년대 인기 가수 이영화가 방송 최초로 인생사를
공개한다. 스캔들부터 성형 실패 그리고 부산 ‘조직’ 출신
남편과 결혼하기까지 그동안 밝히길 꺼렸던 속사정에 대
해 처음으로 입을 연다.

이영화는 27일 밤 11시에 방송하는 채널A ‘분노왕’에
출연해 눈물을 흘리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등 방송 내내
힘겨워한다.

그는 “최정상의 인기에 올랐을 때 소속사의 부당 계약
으로 수입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결혼 사실과
7살 난 아이의 존재도 숨겨야 했다”고 밝힌다. 이후 동료
가수의 배신으로 1억원을 잃고, 라이브 카페 사업마저 실
패해 월세방을 전전하는 등 생활고에도 시달렸다고 토로
한다. 빚쟁이들이 폭력배까지 동원해 동생에게 칼부림하
는 등 끔찍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분노를 참지 못한다.

하지만 슬픔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작곡가를 꿈꾸던
아들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고, 연이어 부모님도 떠나보
내야 했다. 아들 얘기에 이영화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
는다. 당시 우울중과 불면증에 시달렸던 때를 생각하며
“이대로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
라고 말한다.

그런 이영화를 불행의 늪에서 구해준 인물은 남편 정병
하 씨. 정 씨는 30년 ‘조직’ 생활을 청산하고 신학대를 졸
업한 뒤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현재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학교’ 졸업했어도
난배우는배우다

드라마 ‘학교 2013’ 종영 한달 이꺠종꺠석의 꿈

‘학교’ 졸업생장혁과비교에부담
이악물고도전,돌아보면뿌듯해
‘배우’ 타이틀애착…아직수련중
아이돌같은이미지?극복해야죠

어딘가 모르게 엉성하고 촌스러웠던 모습이 담긴 ‘과거 사진’을 보
는건늘쑥스럽다.연기자이종석(24)에게 2년전작품인MBC시트콤
‘하이킥!짧은다리의역습’은그런느낌이다.정리되지않은불안정한
목소리 톤은 듣기 싫을 때가 있고, 연기적으로 나쁜 버릇도 많이 보인
다. 하지만 이종석이 아직도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을 찾아보는
것은배우로서 ‘앞으로나아가기’위해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KBS 2TV드라마 ‘학교 2013’의 고남순은
이제 이종석에게 또 하나의 ‘과거 사진’이 되어 버렸지만 많은 변화를
안겨줬다. 드라마가 종영한 지 한 달쯤 지나 다시 고남순을 꺼낸 그는
“제2의 OOO이 아닌 이종석 스스로의 힘을 보여준 것 같아 뿌듯하다”
며 웃었다. 이종석이 연기한 고남순은 꿈도, 장래희망도 없고 대학
진학 생각은 더더욱 없는 인물이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2학년 2반
의 회장을 맡으면서 친구들의 인생에 끼어들게 되는 캐릭터다.
1999년 첫 방송된 ‘학교’ 시리즈여서 이종석은 방송 전부터 장혁,
조인성, 김래원 ‘학교’가 배출한 스타들과 비교를 당해야 했다.

“연출자 이민홍 PD는 장혁 선배 느낌이 나길 바랐다. 하지만 사실

그런묵직한느낌은내겐무리라는생각이들었다.고남순이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캐릭터여서 초반에는 따라가기 어려웠다. 2회 때 시를
낭독하는장면을찍은후편집실에가서보고서야감이좀잡혔다.”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흐르는 대로, 채우기보다는 비우면서 가
자”는 연출자의 꾸준한 조언도 많은 힘이 됐다.

이종석은 연기자로 데뷔하기 전 아이돌 그룹 준비를 했다가 모델
로도 활동하는 등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돌고 돌았다. 그래서 자신
이름 앞에 붙는 ‘배우’라는 타이틀에 더욱 애착이 강하다.

‘학교 2013’을 하는 동안에도 목표는 단 하나였다. 대중의 연기에
대한 ‘의심’이나 ‘오해’에 마침표를 찍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는 “나
는 연기를 하는 사람인데, 음악 프로그램의 MC를 하는 모습이나 시
트콤 속 이미지들이 더 부각되는 것 같아 걱정이 많았다”며 “이를
악물고 연기로만 승부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종석은 자신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는 보는 것에도 익숙하
다. ‘학교 2013’이 끝난 후 어린 팬들이 많아졌지만, 그 인기가 언젠
가는 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한다. 그는 “어딘가
모르게 아이돌다운 외모도 내 연기 인생에 한 번쯤 시련이 될 수 있
을 것 같다. 역시 정답은 연기 수련 밖에 없다”며 웃었다.

“내가 ‘하이킥’의안종석을보면서조금씩 단점을보완하듯,이제는
‘학교 2013’의 고남순을 통해 다시 한 번 성장을 준비하고 싶다. 그러
다보면언젠가는나도내이름앞에붙는 ‘배우’라는수식어에좀더당
당해질수있지않을까.”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2010년 ‘시크릿 가든’을 통해 혜성같이 등장한 이종석. 이듬
해 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을 통해 안방극장을 강타
한 뒤 ‘학교 2013’으로 또 한 번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박화용 기자 inphoto@donga.com 트위터@seven7sola

음악 랭킹

2월 18일∼2월 24일,자료:멜론
1위 음악
정보보기

순위 곡명
있다 없으니까

아티스트 앨범명
있다 없으니까씨스타19

눈물 (feat.유진of더씨야 리쌍 이단옆차기Vol.02
모노드라마 (with유승우) 허각 LITTLE GIANT
눈물샤워 (feat.에일리) 배치기 4집 Part.2
안녕 나야 포맨 The 5th Album 1
라면인건가 악동뮤지션 SBSK팝스타시즌2TOP10
DreamGirl 샤이니 SHINeeThe3rdAlbum
1440 허각 LITTLE GIANT
I’m Sorry 씨엔블루 Re:BLUE
겨울사랑 더 원 그겨울,바람이…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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